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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통계 기준변경에 따른 실업자규모 변동과 의미”(정성미  

연구원)

- 2005년 6월부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업률의 기준이 ‘구직기간 1주’

에서 ‘구직기간4주’로 변경됨

- 이에 따라 공식 실업률이 약 0.1~0.2% 포인트 증가하고 비경제활동인

구로 숨어있던 잠재실업자의 일부가 공식실업자로 포함됨

- 실업통계 기준의 변경으로 집계된 55천명의 실업자가 공식통계에 포

착됨

- 성별․혼인상태별․연령별․교육정도별로 나누어 보면 남성과 기혼, 

청년층(15~29세)과 저학력 계층에서 추가실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짐

- 실업통계기준의 변경으로 지표실업과 체감실업의 괴리를 어느 정도 

상쇄시켰다고 보임

- 그러나 취업자 중 불안전취업자나 단시간 근로자 등을 별도의 실업지

표로 포함시켜 정책운용의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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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 6월부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업률의 기준이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바뀌면서 공식 실업률이 약 0.1~0.2% 포인트 가량 증가

함.

- 경제활동인구에서 추계한 실업자는 구직활동 여부로 결정을 하는데 

이때 조사대상기간에서 구직기간을 1주로 제시했던 것을 4주로 변경

했고, 이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로 숨어있던 잠재실업자의 일부가 공

식실업자로 분류되어 실업자가 증가함.

- ILO의 기준에는 구직활동기간의 기준이 특별히 정의되어있지 않고 나

라마다 상황에 따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OECD의 경우 회원국

들간의 동일조건에서의 비교를 위해 EuroStat(Statistical Off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의 4주 기준을 따르고 있음

- 우리나라도 국제비교를 하기위해 1999년 6월부터 조사하기 시작해 올

해 6월부터 공식실업률로 사용함. 

   [그림 1] 노동력 상태의 구분

    취업자

 경제활동인구

  생산가능인구

(15세 이상 인구)

    (완전)실업자

    잠재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순수비경제활동인구

 ○ 실업통계 기준의 변경으로 2005년 상반기의 실업자는 926천명으로 55천명

의 추가로 파악된 실업자(이하 추가실업자)가 공식실업통계에 포착됨.

- 실업통계 기준변경으로 잠재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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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0.9%에서 0.5%로 줄어들었고,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서 0.8%로 줄어듦.

<표 1> 구직기간 기준변경에 따른 실업자수의 변화

(단위:천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1∼6월)

1주

경제활동인구 22,069 22,417 22,877 22,916 23,370 23,558 

  취업자 21,156 21,572 22,169 22,139 22,557 22,686 

  실업자 913 845 708 777 813 872 

비경제활동인구 14,118 14,162 14,086 14,424 14,347 14,585 

  잠재실업자 187 131 79 99 108 127 

4주

경제활동인구 22,134 22,471 22,921 22,956 23,417 23,613 

  취업자 21,156 21,572 22,169 22,139 22,557 22,686 

  실업자 979 899 752 818 860 926 

비경제활동인구 14,052 14,108 14,042 14,383 14,300 14,530 

  잠재실업자 122 77 36 58 61 72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 성별, 혼인상태별, 연령별, 교육정도별로 각각 나누어 보면 남성, 기혼, 청

년층(15~29세), 중졸이하와 고졸 등 저학력 계층에서 추가실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짐.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실업자:570천명, 추가실업자:32천명)이 여성(실

업자:357천명, 추가실업자:23천명)보다 추가실업자가 많이 늘었고, 비

경제활동인구 대비 잠재실업자 역시 남성(남성:0.9%, 여성:0.3%)이 높

게 나타남. 이는 남성이 상대적으로 취업에 대한 욕구가 강하며 구직

활동의 유동성 또한 높기 때문으로 보임.

- 혼인상태별로 나누어 보면 미혼(25천명)보다 기혼(30천명)에서 추가실

업자가 늘었고 특히 기혼 남성(18천명)이 증가하 으며, 비경제활동인

구 대비 잠재실업자도 기혼남성에서 가장 커 고용시장으로의 진출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음이 드러남.

- 연령별로 보면 추가실업자는 청년층(15~29세)에서 22천명이 늘어났고 

30대는 10천명, 40대는 13천명이 발생하여 청년층에서의 추가실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하 음. 이는 중․장년층의 실업은 장기적 성향이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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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기간에 향을 덜 받지만 청년층의 구직활동은 단기적이고 유동

성이 강하기 때문임.

- 최종학력이 중졸이하와 고졸인 경우의 추가실업자는 각각 20천명 21

천명이 증가했으나,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인 경우 각각 6천명, 9천명

의 적은 증가를 보임. 반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실업자 비중은 전

문대졸에서 가장 높게 나와 일을 할 의사는 있으나 구직활동을 안하거

나 못하는 자가 많음을 알 수 있음.

 ○ 비경제활동인구인 잠재실업자의 일부를 공식실업자로 추가시켜 지표

실업과 체감실업의 괴리를 어느 정도 상쇄시켰다고 보이나 여전히 공

식실업률만으로는 현실수준을 정확하게 반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취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들 중에서 불완전취업자나 단시간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별도의 실업지표로 포착하여 정책운용의 지표로 삼는 

것이 필요함.


